
고영주가 아직도 방문진 이사? 방통위는 도대체 뭘 했는가!

 

공영방송 MBC 파괴 주범 고영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며 청문 절차를 요청했
다. 이로써 고영주의 최종 해임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열흘 이상이 더 걸리게 되었다. 방송문화진
흥회가 고영주에 대한 불신임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달 1일이다. 방통위는 계속 해임 
처분 통보를 미루다가 지난 16일에야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여기에 고영주가 청문 절차까지 요
청하면서, 결국 고영주의 해임은 앞으로도 최소한 10일 이상 더 걸리게 된 것이다.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공영방송 MBC를 파괴한 주범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명예훼손부
터 김영란법 위반 골프 접대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는 형사 사건 피의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애국 인사 국정원장과 만났다”며 국정원 측과의 접촉사실을 시인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버젓이 참석해 삼각 김밥을 나눠먹는 등 공영방송 이사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행태
를 보여주었다.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극우 성향은 물론, 그런 자신을 ‘갈릴레이’라 참칭하는 과
대망상증 인사가, 현재까지도 MBC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에서 한 자리를 차
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고영주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몽니를 예고했고, 지난 2일 방문진으로
부터 해임 건의를 전달받은 방통위도 차일피일 절차를 미루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방통위의 미적
거리는 행보에, 고영주도 스스로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MBC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고영주가 
법적 권한을 여전히 갖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MBC 구성원들은 크나큰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새삼 각성해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파괴 주범들에 대한 처분을 주저하고 망설인 
시간만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장 지금이라도 청문 
일자 통보 등 고영주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또 법인카드를 유용한 KBS 이사들에 대해
서도 즉각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밟아야 한다. 
고영주 같은 이가 단 하루라도 더 방문진 이사직을 맡게 해선 안 된다. 지금 고영주에게 어울리
는 곳은 방문진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과 법원,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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